
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열도의 끝 섬인 연도.

해안선이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고 소리도

등대 등을 비롯해 코끼리 코바위 등 다양한

볼거리도 산재해 방문객의 발길이 닿고 있는

이곳에도 제주출신 해녀들의 삶의 이어지고

있다.

연도의 원래 이름은 소리도 였다. 섬 중앙

의 시루봉의 모습이 솔개가 날개를 펴고 있

는 듯한 모습과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.

그러나 소리도의 섬 이름은 1396년 솔개

연 자를 써 연도 라고 바뀌었는데 주민들

은 여전히 소리도라 부르고 있다.

취재팀은 지난 9월 24일 금오도 내 안도항

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연도 역포항으로 향했

다. 역포항에 도착한 뒤 취재팀은 섬 중심지

인 연도마을로 향했다. 예전에는 여객선이 연

도마을로 다녔는데, 역포마을과 연도마을을

잇는 도로가 확장된 이후부터는 육지와 가장

가까운 연도의 북동쪽 포구인 역포마을에 대

고 있다. 역포마을에서 연도마을까지는 2㎞

남짓인데 마을버스 1대가 유일한 대중교통

수단이다.

이날 연도마을에서 위연춘(66 한경면 용

수리) 이순자(65 대정읍 신도리) 권정자

(66 구좌읍 동복리) 해녀를 만났다.

이들에 따르면 연도마을의 제주출신 해녀

들은 총 4명으로, 이들 모두 30~40년 전 돈을

벌기 위해 연도에 정착했다. 정착 당시에도

연도에는 해산물이 풍부해 제주출신 해녀들

의 왕래가 잦았다. 그러나 1995년 유조선 기

름유출 사고로 인해 바다가 황폐해 지면서

해녀들의 발길은 점점 사라졌다.

연도 해녀들은 연도어촌계 소유의 배를

해녀배로 임대해 공동어장에서 물질작업을

벌이고 있는데 주 수입원은 전복과 해삼 소

라 성게 홍합 등이다. 하루에 많게는 수십

만원에서 적게는 만원 단위의 수입을 올릴

때도 있다. 주 수입원 말고도 해녀들은 각종

해조류를 채취하고, 공동어장에서 나오는

소득은 어촌계와 분배한다. 어촌계는 해녀

에게서 분배받은 수익금을 다시 마을 어촌

계원에게 분배하고 있다. 더불어 해녀를 제

외한 섬 주민들은 어촌계 어선 등을 이용해

연도 앞바다에서 문어, 삼치와 갈치 등 제철

어류를 잡는 등 해녀들과 함께 마을 소득에

보태고 있다.

연도 해녀와 섬 마을 주민들은 1990년대

초까지만 해도 풍부한 수산자원과 다양한 농

산물을 생산해 나름대로 넉넉한 생활을 했다.

그러나 1995년 원유를 싣고 가던 14만t급 대

형유조선 시프린스호가 태풍으로 인해 발생

한 높은 파도에 떠밀려 연도 등대 부근에서

좌초되면서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

막대한 피해를 보았고, 20여년이 지난 현재

까지도 그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

있다.

해녀들은 과거에는 바다에 나가 먹고 살

정도로는 해산물을 채취했는데, 수십년전 유

조선의 기름유출 사고로 마을 어장이 큰 피

해를 입었고 이는 곧 소득하락으로 이어졌

다 며 업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에는 해녀들

이 고령화를 겪으며 기력도 점점 약해지는

등 생활비를 벌기도 힘든 실정 이라고 토로

했다.

이어 이들은 연도마을과 더불어 역포마을

도 비슷한 상황인데 연도 해녀는 고령화 등

으로 점점 사라져 아마 이번 세대가 마지막

세대가 될 것 같다 며 힘이 닿는데까지 물질

을 이어갈 생각이지만, 향후 연도 해녀의 명

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이

필요하다 고 호소했다.

한편 연도는 여수에서 남쪽으로 40㎞ 떨어

진 해상에 있다. 주변의 안도 금오도 등과 함

께 금오열도를 이룬다. 삼국시대에 유배지에

서 탈출한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이곳에 이

르러 정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. 연도에는 빼

어난 자연경관이 많은데 동물 형상을 하고

있는 코끼리 바위, 물개바위, 하늘담 뱀대가

리와 콧구멍 바위, 남근바위, 불상바위, 보물

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솔팽이 굴과 낟가리

바위 등 볼거리가 풍부해 탐방객의 발길이

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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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녀의 삶 고단하지만… 연도 해녀 명맥 이을수만 있다면

연도마을 전경
연도 해녀들의 물질도구
연도마을 해녀배
연도항에서 바라본 일몰

제주 출향 해녀 위연춘 이순자 권정자씨.


